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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공지능에�대하여

1.� 인공지능이란?

:� ‘인공지능’에� 대한�정확하고�고정�불변하는�정의는�없다.

- 사전을�찾아보는�것은�우리에게�거의�아무런�도움도�되지�않는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 제공하는 인공지능의 정의는 (A)‘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다. 한편, 같은 단어에 대해 IT용어사
전에서는 (B)‘컴퓨터로 구현한 지능 또는 이와 관련한 전산학의 연구 분야’라는 정의를 내린
다. 또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위키 백과에서는 (C)‘기계로부터 만들어진 지능’을 인공지능으로 
본다. 

- 인공지능을�무엇으로�인식하고�있는지,� 무엇으로�인식해야�할지�아는�것이�

더� 중요하다.

- 먼저�사용자가�되어보는�것도�좋은�방법일�수�있다.

Q.� 우리는�인공지능을�무엇으로�인식하고�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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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의�역사

- 세�번의�황금기와�두� 번의�암흑기:� ‘인공지능’은� 신기술이�아닙니다.

-� 태동기� (1940~50년대)

: EDSAC 출시 (49)

 

 튜링의 논문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발표」 (50)

-� 1차� 황금기� (1950~70년대�초반)

: 다트머스 컨퍼런스, 존 매카시 ‘AI’ 처음 사용 (56)  
 프랭크 로젠블랏, 퍼셉트론 발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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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빗 허블의 고양이 시각피질 연구 (59)
 조셉 와이젠바움, ELIZA 발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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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asswerk.at/eliza/

-� 1차� 암흑기� (1970년대�중후반)

:� 컴퓨터�성능�한계와�자금�지원�중단� (DARPA)� /� 모라벡의�역설

-� 2차� 황금기� (Boom,� 1980년대)

:� 전문가�시스템으로의�방향전환

� � 돌아온�신경망�이론

� � 일본의� ‘5세대�프로젝트’� (병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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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암흑기� (1980년대�후반� ~� 90년대�초)

:� 상용화,� 산업화�실패

-� 3차� 황금기� (알파고�발표�이후)

-� 4차� 전환기� (?)� (GPT-3� 등장�이후)

3.� 인공지능의�분류

- 구현�방식에�따른�분류

-� 어떤�부류의�알고리즘을�사용하는가?

-� ex)� brute-force,� 전문가�시스템,� 머신러닝,� 딥러닝

-� 비슷한�계열의�파생형들

-� ex)� 딥러닝:� ANN(인공),� DNN(심층),� CNN(합성곱),� RNN(순환),�

GAN(생산적�적대),� Transformer,� 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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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에�따른�분류

-� 어떤�종류의�문제를�해결하려고�하는가?

-� ex)� 회귀� (집값,� 온도,� 주식�가격,� 키,� 무게�등�

연속적인�값을�예측하는�문제),�

-� � � � � 분류� (데이터를�미리�정의된�범주로�분류하는�문제)� 등

-� 어떤�데이터�타입을�다루는�문제를�해결하려고�하는가?

-� ex)� 이미지�처리,� 자연어�처리,� 음성�처리

-� 어떤�시스템에�도입하려고�하는가?

-� ex)� 게임�인공지능,� 이미지�처리�자동화,� 생성,� 추천,� 각종�예측�등

- 행동의�자율성� ‘정도’에� 따른�분류

ex)� 인공일반지능,�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 자율주행�단계�구분

Q.� 우리는�인간의�정신에�대해�얼마나�알고�있는가?�혹은�몰라도�상관없는가?

-� 존� 설의� <중국어방�논변>과�괴델의� <불완전성�원리>

-� '양파 껍질' 비유도 또한 도움이 된다. 정신과 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우리는 순수하게 기계
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작용을 발견한다. 우리가 언급하는 이것은 진정한 정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진정한 정신을 발견하고자 할 때 반드시 벗겨 내어야 할 종류의 
껍질이다. 그러나 그 껍질을 벗기고 나서도 벗겨내야 할 껍질들이 계속해서 더 남아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정한” 정신에 도달할 수 있을까? 결국 아무 쓸모없는 껍질에 
이르는 것이 아닐까? 후자의 경우에서 전체정신은 기계적이다. - 튜링,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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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I� 리터러시를�갖춘다는�것은?�

- 얼마나�알아야�안다고�할� 수� 있는가?

머신러닝을�공부하는�방법

1. 머신러닝�이론을�공부하기

-�수학적�배경

-� 기하학� (유클리드,� 미분,� 대수�기하)

-� 대수학� (선형대수학:� 벡터,� 행렬,� 차원,� 공간,� 선형방정식�등등..)

-� 해석학� (수열,� 극한,� 급수,� 미적분)

-� 이산수학

-� 응용수학� (전산,� 확률,� 통계,� 최적화,� 편미분�방정식)�

-� 물리학적�배경

-� 기초�물리학

-� 통계역학

-�공학적�배경

-� 컴퓨터�과학(공학)

-� 알고리즘

-� 자료구조

-� 병렬�분산�컴퓨팅

-� 네트워크

-� 이미지�및� 음향�처리

-� 전자공학

-�철학적�배경

-� 형이상학

-� 심리철학적�주제들� (심신문제)

-� 인식론

-� 경험론과�합리론에서의�지식체계

-� 인간�정신의�구성,� 기능과�그� 작동방식

-� 인과⋅설명이란�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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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학

-� 명제�논리와�술어�논리

-� 윤리학

-� 자유의지와�책임의�문제

-� 정의에�관한�문제

-� 인간의�행복에�관한�문제

-� 예술과�미학에�관한�문제

2. 머신러닝의�활용을�공부하기

-�머신러닝�알고리즘에는�어떤�것들이�있는가?

-� 머신러닝은�앞으로�어떤�방향으로�발전하게�될� 것인가?� (실용적인�의미에서)

-� 머신러닝�알고리즘과�학습모델을�구현해놓은�패키지와�프레임워크�활용하기

-�데이터�세트를�구축하거나�구축된�데이터를�구하는�방법�찾기

-� 내가�해결하고자�하는�문제나�연구할�주제�명확히�하기

3. 머신러닝�활용으로�나타날�영향을�공부하기

-�철학적⋅윤리학적�주제들
-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 인공신경망을 사용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정신을 ‘잘’ 모방하고 있는가?
- 인간의 정신과 그 활동은 물리적인 것으로 환원 가능한가?
-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은 가능한가?

-� 사회학적�주제들

- 인공지능은 인간의 노동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인공지능은 세대별, 계층별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하는가?

-� 교육학적�주제들

- 인공지능 교육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 문학⋅문화예술과�관련된�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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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의 적용은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는가?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창작된 예술작품은
- 누구의 창작물인가?
- 기성 예술의 가치를 훼손하는가?
- 예술 작품인가?

결론:� 어차피�우리가�지금�공부하는�내용은�지금�이� 순간에도�낡는�중이며,

� � � � � � 마스터라는�것은�존재하지도�않는다.

우리의�선택지는� (원래도�그랬듯이)

모르는�채로�끝내기� /� ‘끝없는�튜토리얼’� 상황�견디기

뿐이다.


